
:  미디어 속 직업병

같이 보기

영화 <더 파더>(The Father, 2020)를 통해 본

기능성 위장장애

밀착돌봄하는  

간병인과

기능성 위장장애

오랜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가 아닌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의 기억도 오락가락한다.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어 

한없이 슬프고 우울하다. 치매 환자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가족 대신 돌보는 간병인들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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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인 기억이 혼란스러운  

치매 환자

“날 버리고 떠난다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되는 거

냐.” <더 파더>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80대 노인 앤서니(앤서니 홉킨스)와 런던을 

떠나려는 딸 앤(올리비아 콜맨)의 대화 장면으로 시

작한다. 

앤서니는 은퇴한 뒤 런던의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

상을 보내고 있다. 딸 앤이 유일한 가족이다. 딸은 가

까운 곳에 살며 가끔 들린다. 하지만 앤서니의 일상

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앤서니의 기억에 이

상이 생겼다. 딸이라는데 내 딸이 아닌 것 같다. 평생

을 살아온 내 집인데,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기억에 앤서니는 혼란스러워한다. 

영화 속 앤서니는 치매 환자다. 앤서니는 자신이 타인

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만다. 그

래서 앤이 구한 간병인들이 왜 집으로 오는지 이해하

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 못되게 굴어서 그만두게 

만든다. 그럴 때마다 앤은 매번 아버지를 설득하고,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앤서니는 새 간병인이 

올 때마다 더 내치기만 한다. 

무너진 일상이 혼란스러운 치매 환자만큼 그를 돌보

는 가족과 간병인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치매 

환자와의 실랑이가 매일 벌어지면 직업병도 생긴다.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성 위장장애도 그중 하나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기능성 위장장애의 원인

속이 쓰리면서 통증이 있고, 종종 신트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소화도 잘되지 않아서 매번 소화제를 

달고 살거나 헛배가 불러오기도 한다. 심각한 질환일

까 걱정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 ‘기능성 위장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은 없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시달린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현대인

에게 흔한 질환이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궤양

이 있는 것처럼 속 쓰림과 통증이 나타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과 구역질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소화는 늘 잘 되지 않는다. 때로 시간과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위가 위산이나 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운

동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부족, 음주 및 흡연이 원인이지만, 스트

레스는 정상적인 위장관의 운동을 둔하게 해 소화기

능이 떨어지고, 속 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 약 복용으로 증상은 개선될 수 

있지만,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생길 수 있

다. 식사는 천천히, 적게, 자주 먹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만들고, 운동 등으로 위장장애

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능성 위장장애가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명치 끝이 답답하고 잘 체한다. 

   ‌�바늘로 찌르는 듯 속이 아프고 더부룩하다. 

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럽다. 

   ‌�변비나 설사가 잦다. 

   ‌�등 가운데나 옆구리 통증이 있다.

※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한다. 

· 걷기나 조깅과 같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 카페인,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 술과 담배를 피한다.

기능성 위장장애, 이렇게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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